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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그 영향이 남녀 

청소년에게 얼마나 차별적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가 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자긍심을 매개변인으로 다루었는데 학교폭력피해가 자긍심을 낮추고 그것을 이유로 우울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 성별차이를 살펴보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의 작용이 매개작용 이외에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다뤘다. 그리고 아울

러 자긍심이외에 사회지지 요인들의 완충효과도 살펴보았고 그러한 완충효과들의 성별차이를 알아보

고자 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교폭력피해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차이를 나타냈으며, 그리고 자긍심의 매개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우울에의 영향에서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긍심의 조절변인으로서의 완충작용은 남성에게서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자긍심의 완충효과보다는 학교폭력피해와 친구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지지의 완충조절작용이 남성보다는 더 큰 것을 제시

해 남녀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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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의 주요 이슈중 하나가 되어왔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놀림에서부터, 폭행, 금품갈취, 집단폭행과 따돌림 등 여러 형태로 이

루어진다. 근래에는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비록 신체형 폭력은 아니지만 단순한 욕

설에서부터 집단대화에서의 따돌림 형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국내연구들에서

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과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기도 했고(최운선, 2005; 

김선애, 2007), 누가 피해를 당하는지의 피해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원인을 파악하여 

왔다(노성호, 이성식, 2003; 정하은, 전종설, 2012). 

기존의 학교폭력 피해연구는 학교폭력피해를 소위 종속변인으로 다루는 연구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폭력피해를 독립변인으로 다룸으로써 과연 학교폭력피해자의 

피해의 결과와 고통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학교폭력은 무엇

보다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Hawker & Boulton, 2000; Seals 

& Young, 2003; Flannery, Singer & Wester, 2004; 이은희, 손정민, 2011). 이 연구는 

특별히 학교폭력피해가 여러 정신건강의 문제 중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

다. 피해청소년은 피해로 말미암아 무기력, 슬픔, 외로움 등의 우울을 경험하다가 심

지어 자살을 한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Seals & Young, 2003; 

Taylor, Sullivan & Kliewer, 2013; Hochstetler, DeLisi, Johnson & Johnson, 2014; 

Rodríguez-Hidalgo, Ortega-Ruiz & Monks, 2015), 국내에서는 몇 연구(김재엽, 정윤

경, 2007; 조윤오, 2013)이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또 그 이유 등을 충

분히 엄밀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가 남녀 청소년에게 

얼마나 차별적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학교폭력피해는 과연 남성에게서 혹은 여성에게

서 우울을 유발하는가? 그리고 이 연구는 아울러 학교폭력피해가 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자긍심을 매개변인으로 다룰 것이고, 자긍심의 매개작용이 남녀

별로 어떻게 다를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자긍심은 매개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피해가 자긍심을 낮추고 

우울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긍심의 높고 낮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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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울에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에 있어 자긍심의 매개작용이외에 완충작용이 남녀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

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는 완충요인들로 사회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자긍심

이외에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살펴봄에 있어 그 영향의 남녀차이이외에, 자긍심의 매개작용에서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완충작용도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서로 다른 시점의 

패널자료의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해 그 관계

를 다루려고 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피해 남녀 청소년에게 어

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 그리고 자긍심의 매개작용

학교폭력을 비롯한 범죄피해는 생활사건이자 강력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서 피해

자의 신체피해이외에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별히 피해 당사자의 우울

을 유발할 수 있다(Seals & Young, 2003; Hochstetler et al., 2014). 일반긴장이론

(Agnew, 1992)에서도 생활사건이나 긴장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고 했는데 친구들의 괴롭힘 등 학교폭력피해를 포함한 범죄피해는 그와 같은 부정적 

자극의 하나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Hay & Evans, 2006; 

Moon, Blurton & McKluskey, 2008).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로 김예성과 김광혁(2008)

은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집단괴롭힘의 피해경험이 우울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고, 조윤오(2013)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우울을 경

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청소년비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피해는 왜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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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 등 자아손상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그럼으로 해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자긍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자신감으로 청소년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Michaels, Barr, Roosa & Knight, 

2007). 그런데 학교폭력피해는 자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학교폭력에서 신

체피해시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입는 경우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피해자는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자신에 부정

적 평가를 하게 된다. 

그와 같은 낮은 자긍심은 정서적 문제나 행동문제의 주요 요인이 되어(Leary, 

Schreindorfer & Haupt, 1995), 여러 문제 중에서도 우울과 높은 연관이 있다. 그동안

의 연구들에서는 자긍심이 높으면 어려운 일로 인한 근심, 걱정을 잘 극복하고, 적절

한 해결방안과 전략을 찾으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확신을 갖기 때문

에 우울의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주관적 안녕감이 높지만, 그 반면 자긍심이 낮은 사

람은 우울을 더 경험한다고 밝혀오고 있다(Dixon & Kurpius, 2008; Orth, Robins & 

Roberts, 2008; Chen, Chiu & Huang, 2013; Sowislo & Orth, 2013; Lee, Dickson, 

Conley & Holmbeck, 2014). 국내연구에서 이은희, 최태산과 서미정(2000)은 남녀 고

등학생 대상의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스트레스, 학교폭력보다

도 자긍심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본다면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낮은 

자긍심이 우울을 유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추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에서 여러 연령대에서 조사되어 실제로 10대 초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나(Taylor et al., 2013), 11세에서 18세에 이른 청소년대상 연구에서(Rodriguez- 

Hidalgo et al., 2015), 그리고 대학생대상의 연구에서도(Benas & Gibbs, 2007) 학교폭력

피해는 자긍심을 낮춤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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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완충작용 

앞서 논의에서처럼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은 그 매개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자긍심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긍심

이 조절변인으로 완충역할을 한다는 근거는 기존 스트레스 연구에서 주장되어 왔다. 

기존 정신건강의 연구에서는(Pearlin, 1989; Turner, Wheaton & Lloyd, 1995) 생활사

건이나 일상스트레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긍심이 조절변인으로서의 완충

작용을 한다고 보았는데, 즉 높은 자긍심은 그와 같은 사건과 일상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자긍심이나 자기효능감, 통제능력이 높은 

사람은 생활사건이나 일상생활의 만성긴장의 정신건강의 영향에서 대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Pearlin, Elizabeth, Morton & 

Joseph, 1981). 즉 자긍심 등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와 같은 긴장의 우

울에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의 청소년이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없을 때 그들은 정신건강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만 자긍심과 

통제력이 높아 피해극복의 자신감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 부정적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긍심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작용 

이외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는 개인의 자긍심의 

정도에 따라 달라, 자긍심이 높을 때는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을 완충해 우울

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자긍심이 낮을 때에는 그 관계가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조

절요인으로서 자긍심이외에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개인의 능력

으로 자긍심과는 달리 사회지지는 대표적 환경요인이 된다. 사회지지란 가족성원, 친

척, 친구, 선생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는 재정상, 정보상, 혹은 정서상의 지지를 말

하는데, 사회지지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의  우울에의 영향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Cohen & Wills, 1985; Jackson, 1992; Wright, Botticello & Aneshensel, 

2005). 이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폭력 등의 범죄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사회

지지를 받는 청소년은 우울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Ozer, 2005). 하지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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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김재엽과 정윤경(2007)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

지의 완충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조윤오

(2012)의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대상의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교사관계는 완충효과를 나

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3. 성별차이

학교폭력피해는 남녀 모두에서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피해는 남녀 

모두에게 자긍심을 낮출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자긍심과 

우울 등의 정신건강과의 관계가 높다고 주장된다(Moksnes & Espnes, 2013). 그러한 

점에서 보면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우울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학교폭력피해는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우울을 더 유발

할 수 있다. 긴장이론가들에 따르면 학교폭력피해를 포함하여 일상긴장의 부정적 감

정에의 영향에서 남녀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성역할사회화의 차이로 긴

장으로부터의 부정적 감정은 남녀간에 서로 달라 남성은 긴장으로부터 화와 같은 공

격적 감정을 보이지만, 여성은 긴장을 내면화하여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된

다(Broidy & Agnew, 1997; Piquero & Sealock, 2004; Manasse & Ganem, 2009; 이

정환, 이성식, 2014). 

그 성별차이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의 작용이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해, 학교폭력피해시 자긍심이 낮아짐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의 성역할은 독립적이

기보다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자아구성도 다소 차이가 있고 폭력피

해와 같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자아에 더 위협적

일 수 있다(Cross & Madson, 1997; Cambron, Acitelli & Pettit, 2009). 그러한 이유

로 여성들이 친구들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남성의 

경우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자긍심 저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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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로 여성은 학교폭력피해시 남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학교폭력피해의 원

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자긍심이 낮아지게 된다. 학교폭력피해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귀인방식에 따라 자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자

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책을 하고 자아손상을 가져오지만(Piquero & 

Sealock, 2004; Graham, Bellmore & Mize, 2006) 자기가 아닌 타인에 귀인하는 경우 

가해자나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갖게 된다(Yeung & Leadbeater, 2007). 여성은 남성보

다 학교폭력피해시 자기에 귀인하고 그럼으로 학교폭력피해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

우에서 더 자아에 영향을 주고 우울을 유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았지만 기존 일부 연구에서 보면 남성의 경우는 여성

과 달리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이 매개변인이 아니라 조절변

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Grill & Ollendick, 2002;  Soler et al., 2013). 즉 

여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시 자긍심이 낮아짐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지만, 남성은 

자긍심이 매개변인이 아니라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으로서, 즉 학교폭력피해시 자

긍심이 높으면 우울을 경험하지 않지만 자긍심이 낮으면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왜 남성의 경우 그런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자긍심의 완충효과는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듯이 또 다른 완충요인으로 사

회지지의 효과도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인간관계가 중요한 여성에게 주위 

사람들의 사회지지의 완충효과는 남성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 여성은 주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또한 그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들

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부정적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위 사

람들과 맺는 유대와 애착관계는 매우 높고, 역할정체성상 그들로부터 얻는 정서상의 

지지는 매우 높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교폭력피해 등 여러 사유

로 고통을 받게 될 경우 부모, 형제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도움으로 크게 위안을 받는

다(Turner & Marino, 1994; Umberson, Chen, House, Hopkins & Slaten, 1996).  

여성은 스트레스나 생활사건의 경우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그들로부터 지

지를 받음으로써 크게 위안을 받지만, 남성들은 주위 사람들에 의존하여 도움을 청하

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처한다고 주장

된다(Ptacek, Smith & Dodge, 1994).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화된 남성은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의존할 경우 자존심에 크게 손상이 된다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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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경우가 있다(Belle, 1987). 따라서 남성들은 부정적 경험을 사회지지를 통해 극

복할 가능성은 낮고 그와 달리 자긍심의 내적 능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자긍심의 완충역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청소년대상의 최미례와 이인혜(200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일상스트레

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의 역할을 남녀로 나누어 각기 살펴보았

는데, 자긍심의 완충효과는 남자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 남녀에 따라 다소 다르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사회지지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사회

지지인가에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청소년대

상 연구를 보면 예컨대 부모의 지지와 같은 요인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우

울에 있어 보다 중요한 설명요인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Avison & McAlpine, 

1992; Windle, 1992), 국내의 이은희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스트레

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지지의 완충효과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발견되

었음을 제시했다. 학교폭력피해의 부정적 영향력의 완충에 있어 여성에게는 친구나 

학교선생의 지지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igby, 2000; Loukas & Pasch, 

2013). 그런데 부모의 지지는 여성에게 학교폭력피해의 완충역할을 하지만 남성에게

서는 부모보다는 학교친구나 선생의 지지가 중요하여 남녀차이가 있다는 결과도 있다

(Davidson & Demaray, 2007).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부모의 지지는 남성에게서, 친

구의 지지는 여성에게 완충작용을 한다는 결과가 있어(Morin, Bradshaw & Berg, 

2015)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Ⅲ.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 청소년에게 얼마나 차별적

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학교폭력피해는 남녀 모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기존 논의에 근거해 본다면 성역할사회화의 차이로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작용과 성별차이

- 139 -

피해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우울을 더 유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

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가 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자긍심을 매개변인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과연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추고 그것

을 이유로 우울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작용에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이 완충작용을 하

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으

로 자긍심외에 사회지지의 영향을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학교

폭력피해에서의 완충역할을 다루고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초해 볼 때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에서 자긍심의 매개작

용은 여성에게서, 그리고 자긍심의 완충작용은 남성에게서 더 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의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서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과연 그런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관

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긍심의 매개 혹은 조절변인으로서의 작용이 남

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사회지지의 완충작용도 남녀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는데,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에서 남녀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추고 자긍심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남녀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이 조절변인으로 완충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남녀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지지가 조절변인으로 완충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남녀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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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초등학생 4학년 2,3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

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 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성장한 시기 특히 이 학생들이 

중2가 되는 5차 시기를 우울이 최종 종속변인이 되는 시점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그 

유효응답자 2,092명을 분석하기로 한다.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피해는 4차 시기의 자

료를 사용하기로 하며 자긍심과 사회지지 또한 4차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학교폭력피해는 지난 1년 동안의 피해를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4차 시점의 자

료이지만 자긍심과 사회지지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피해는 친구들의 놀림과 조롱당하기, 집단따

돌림, 폭행, 협박, 돈이나 물건 뺏기기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의 지난 1년간의 피해 

여부를 다루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자긍심은 Rosenberg(1965)의 측정도구로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 10개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838).

사회지지를 위해서는 이 자료는 사회지지를 직접 측정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부모, 

친구,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다룬 문항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방식 문항들 중 부모의 애정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등 네 문항을(alpha=.830), 친구와의 관계는 학교생활적응의 

측정항목(민병수, 1991) 중 교우관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

린다” 등의 다섯 문항을(alpha=.612), 교사관계는 역시 학교생활적응의 측정항목 중 교

사관계에 해당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다섯 문항을(alpha=.850),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나는 우리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다” 등의 여섯 문

항을(alpha=.707) 사용한다. 이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인으로 다룰 우울은 이 자료에서의 문항들을 사용하는데, 이는 김광일, 김재

황과 원호택(1984)의 우울척도를 수정한 문항으로 “기운이 별로 없다” 등의 10개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905)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할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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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을, 그리고 가구

의 연간소득(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들은 청소년의 부모의 응답으로 측

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먼저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할 응답자의 사회배경변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평균값은 1-5범위에서 남성은 3.053, 여성은 3.175이었고, 어머

니의 교육수준은 남성은 2.827, 여성은 2.957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의 교육수준

이 다소 높았다. 가구의 연간소득은 100만단위에서 평균값이 남성은 약 4천5백만원, 

여성은 4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부교육 3.053 1.082 3.175 1.051 1-5

모교육 2.827 .982 2.957 1.002 1-5

소득 4585.159 2493.636 4753.603  3024.500 200-500000 

학교폭력피해 .050 .299 .063 .343 0-5 

자긍심 32.062 4.619 30.745 4.557 10-40

부모관계 12.842 2.259 12.471 2.335 4-16

친구관계 15.580 2.244 15.659 1.954 5-20

교사관계 14.836 3.279 14.451 3.204 5-20

지역관계 17.886 3.087 16.969 3.070 6-24

우울 17.042 5.479 18.579 5.955 10-40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피해는 전체 평균값이 .056으로 낮게 나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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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남성이 .050, 여성이 .063으로 여성의 피해가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긍심의 평균값은 10-40범위에서 남성이 32.062, 여성이 30.745로 나타났고, 사회지지

의 변인으로 부모관계는 4-16범위에서 남성이 12.842, 여성이 12.471, 친구관계는 

5-20범위에서 남성이 15.580, 여성이 15.659, 교사관계는 5-20범위에서 남성이 14.836, 

여성이 14.451, 지역주민들간의 관계는 6-24범위에서 남성이 17.886, 여성이 16.969

로, 자긍심이나 사회지지의 값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우울은 10-40범위에서 평균값이 남성이 17.042, 여성이 

18.579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 점수가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여성이 학교폭력피해는 

높고, 자긍심과 사회지지는 낮으며, 우울은 남성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주제로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학교폭력피해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여성의 경우 

학교폭력피해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으로 사회배

경변인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별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

우울

독립변인
남성 여성

b β b β

부교육 .145 .028 -.239 -.043

모교육 .142 .025 -.279 -.047

소득 -.0001 -.043 .0004 .026

학교폭력피해 .925 .052 1.986** .101

R제곱 .005 .017

F값 1.197 3.534**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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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것이 자긍심을 매개로 작용하는지를 알

기 위해 앞서 표 2에서 자긍심 변인을 추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다. 그 결과

를 보면 남녀 모두에서 자긍심은 우울에 p<.001수준에서 높게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 자긍심이 낮을수록 우울을 경험하며, 자긍심

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을 제시한다. 이때 여성의 경우 앞서 표 

2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미했던 학교폭력피해의 영향력이 자긍심을 추가했던 표 3에서

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이 자긍심을 매개로 작용한 것을 짐작케 

한다. 실제 경로분석을 보면 여성의 경우 그림 1-2에서와 같이 학교폭력피해는 자긍

심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도 본래 학교폭력피해와 우울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림 1-1에서와 같이 학교폭력피

해는 자긍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인다. 

표 3

학교폭력피해 및 자긍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별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

우울

독립변인
남성 여성

b β b β

부교육 .158 .031 -.115 -.021

모교육 .230 .041 -.271 -.046

소득 -.00001  -.024 .00001 .024

학교폭력피해 .326 .018 1.067 .054

자긍심 -.410*** -.347 -.521*** -.406

R제곱 .124 .179

F값 25.191*** 35.018***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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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 자긍심   우울

  -.094**            -.347***

그림 1-1. 학교폭력피해, 자긍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결과(남성) 

학교폭력피해 자긍심   우울

  -.112***            -.406***

그림 1-2. 학교폭력피해, 자긍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결과(여성) 

표 4는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을 

알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으로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 및 사회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를 남녀별로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긍심이 p<.001수준에서, 

부모관계가 p<.05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고 나머지 사회지지 변인

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학교폭력피해와의 상호

작용효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과의 상호작용효과가 p<.05수준

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본래 학교폭력피

해와 우울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부(-)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충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 결과는 학교폭력피해의 남성이 자긍심이 낮을 때 우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긍심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부모관계가 p<.01수준에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p<.01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과의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미했던 것에 반해 여성에서 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차이

를 보였다. 그 대신 여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와 친구관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부

(-)적으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물론 다른 사회지지 변인들의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는 학교폭력피해에서 여성의 경우는 자긍

심보다는 사회지지가 완충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즉 학교폭력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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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남성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사회지지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미약했다. 

대신 오히려 남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와 친구관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

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했는데 이는 학교폭력피해의 남성이 친구와의 관계가 좋거나 

지지가 있을 때 더 우울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4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의 남녀별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

우울

독립변인
남성 여성

b β b β

부교육 .197 .038 -.094 -.017

모교육 .259 .046 -.181 -.031

소득 -.00001  -.019 .00001 .014

학교폭력피해 .111 .019 .018 .014

자긍심 -.334*** -.283 -.423*** -.329

부모관계 -.189* -.077 -.262** -.104

친구관계 -.132 -.054 -.348** -.116

교사관계 -.014 -.008 .089 .049

지역관계 -.016 -.009 .031 .016

피해*자긍심 -.443* -.134 .272 .087

피해*부모 .749 .079 .088 .012

피해*친구 .794* .118 -.835* -.102

피해*교사 .502 .089 .089 .015

피해*지역 -.145 -.144     .162 .052

R제곱 .149 .208

F값 11.044*** 14.877***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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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학교폭력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학교폭력피해와 그 결과로서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했었고 무엇보다 그 영향력이 남녀 청소년에게 있

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학교폭력피해가 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

를 알기 위해 자긍심을 매개변인으로 다루었고, 또한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

서 자긍심의 작용이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지지도 

완충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매개와 조절변인들의 작용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체로 성별차이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차이를 나타냈

다. 그리고 자긍심의 매개효과는 여성에게서 그리고 자긍심의 조절변인으로서의 작용

은 남성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녀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물론 경로분석에서 보

면 남녀 모두에서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본래부터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

기 때문에 간접적 영향력을 나타낼뿐 그 영향력이 매개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

렇지만 여성의 경우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추고 자긍심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었다. 여성의 경우와 달리 남성에게서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이 오히려 조절변인으로 작용을 하였고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의 우울에의 상

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나타나 학교폭력피해의 남성이 자긍심이 높을 때 우울을 덜 

경험하지만 자긍심이 낮을 경우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와는 달리 여성의 경우는 자긍심보다는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이 나타나 학교폭력피해

와 친구관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했는데, 학교폭력피해의 여성이 친

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피해의 결과가 남녀 청소년에게서 서로 다르며 아울러 

그 이유와 또한 대응전략도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정책적 제

시에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달라 학교폭

력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해를 끼쳐 여성 피해자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응전략도 상이하게 접근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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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성은 자긍심이, 여성은 주위 친구들의 지지가 피해의 부정적 결과를 완충할 수 

있는 점에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자

긍심 회복의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교우관계를 새롭게 정립하

고 서로 지지가 될 수 있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여러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다루기 위해 패널자료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 자료가 2차 자료라는 점에서 변인의 측정에서 충분한 문항들을 다루지 않은 아쉬

움이 있다. 또한 그 분석결과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과 우울의 관계를 다룬 점에서 이

를 청소년 전반에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

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점에

서 그 문항들을 포함시켜 다루는 작업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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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effects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Jun, Shinhyun*․Lee, Seong-Sik**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differs according to whether the victims are male or female students. 

The study also tested whether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may be mediated by self-esteem and whether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decreases self-esteem, and in turn increases depr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the differences in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gender.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s whether self-esteem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That is, this study tests whether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may be buffered by high levels of self-esteem. This study also tests 

whether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may be buffered 

by high levels of social support. This study also tests the differences in those 

effects according to gender. Using data from th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tudy, it was revealed that several hypotheses are supported and there are indeed 

noticeable differences attributable to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is greater on females 

than on males and its effect is mediated by self-esteem in the case of females. 

* Professor,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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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t is revealed that for males, self-esteem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bulling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s 

significantly negative. Furthermore, for females, it i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bulling victimizatio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s 

significantly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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